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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고흥외나로도에건설중인나로우주센터의발사대가완

공직전이다. 모든시설을다설치했고, 이제발사대가제대

로작동을하는지여부를알아보는실험만남겨두고있다.

실제 로켓과 무게∙외형 동일‥발사대 성능∙작동테스트

8월 9일 러시아에서 소형위성 발사체(KSLV-1) 1단 모형

(Mock-up)이 김해공항을 거쳐 나로우주센터에 들어왔다. 발사대

의성능과작동테스트를하기위해실물과외형상으로는완벽하게

일치하도록 만든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전기 장치가 있거나 연료

를 주입하지는 않는다. 말 그대로 발사대에 실제 로켓을 장착했을

때와똑같은무게와외형, 나사맞물림등을실험하기위해만들었

기때문이다.

실제 로켓은 올 11월에나 러시아에서 다시 공수돼 올 예정이다.

그러나이번테스트모형은여러가지의미를지닌다. 우리나라에

서 처음으로 과학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 만든 발사대가 제대로

건설됐는지여부를확인할수있게하고, 실제로켓이들어왔을때

이동노하우등을축적할수있는기회이기때문이다.

로켓모형의크기는길이27.8m, 지름2.9m, 무게10t에달한다.

로켓모형은김해공항을거쳐부산항을빠져나와바지선으로옮겨

졌다. 러시아에서는트레일러에아예모형로켓을실어항공편으로

보내왔다. 외부를 모두 포장해 실제 로켓은 보기 어려웠다. 30여

m에 달하는 트레일러가 곡선 구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치우고, 바지선으로 옮길 때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 바지선은

12시간정도를항해해10일오후늦게나로우주센터에도착했다.

실제 로켓이 들어올 때는 무진동 트레일러를 사용하고, 해상에

서바지선으로운송할때바닷물이스며들지않도록완벽하게방수

처리해야한다. 무장경호원에의해완벽한보안도유지해야한다.

이번 모형 로켓의 이동 과정에서 이런 연습을 비교적 잘했다는 평

가다.

국내에서과학위성을처음쏘아올릴로켓은2단으로구성된다.

가장 중요한 1단 로켓을 러시아에서 거의 통째로 수입하고, 2단은

독자 개발했다. 국내에서는 1, 2단을 서로 조립한 뒤 그 위에 인공

위성을올려발사할예정이다.

포커스

나로우주센터에 도착한 발사체, 우리 기술로 발사되는 첫 로켓인 소형위성발사체

(KSLV-I)의 발사를 앞두고 KSLV-I의 하단부 추진체를 실은 바지선이 8월 11일

오후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에 들어와 관계자들이 점검을 하고 있다.

글쓴이는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 전자공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전파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세상을 뒤집는

미래과학 이야기’, ‘2020 미래한국(공저)’등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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